
속회공과 10월 23일(금)
 

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
▪ 한 주간의 삶 나누기

   한 주간의 삶과 QT,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.

▪ 조용한 기도

▪ 찬송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
1.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

 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 주심 확실하도다

2.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

 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

3.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되네

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의 달 이해치 못하네

4.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주시고 늘 지키네

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

▪ 기도  맡은이

▪ 오늘의 말씀  역대상 29장 10~19절을 함께 읽습니다.

▪ 암송할 말씀  

“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

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

이다” (대상 29:11)

  말씀 나누기

역대상은 다윗의 헌신을 강조하며, 그를 귀환 공동체가 따라야 할 신앙의 모범으로 제시합니

다.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, 그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

고 약속하셨습니다. 다윗은 그 약속을 믿고, 솔로몬이 지을 성전을 위해 힘을 다해 재료를 준

비 했습니다. 지도자들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.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

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. 다윗의 감사 고백은 ‘하나님께 드림'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잘 보

여 줍니다.

좋은 결과를 얻으면 자신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. 우리에

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. 성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

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. 시간, 물질, 재능 등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며, 우

리는 이를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.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온전한 마음으

로 헌신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.



말씀행하기 

1. 묵상질문

  1)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가 풍성히 준비되자,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했나요?

    (11-12절)

  2)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위해 무엇을 간구했나요?(19절)

  2. 삶에 적용하기 

    1) 재물, 지식, 능력, 관계 등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통해 나는 어디에서 어떻게 

      쓰임받고 싶은지 나누어 보세요.

  

  2)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기억하며, 이번 주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

   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.

▪ 중보 기도

1. 한국 교회가 세속화와 사회적 신뢰도 하락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. ‘종교 개혁’ 정신을 계승

  해 말씀을 살아 내며, 신앙의 본질과 영적 생명력을 회복하도록 기도합시다,

2. 남미의 원주민 마시코-피로는 학살 피해를 당한 뒤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며 고립된 삶을 

  살아오고 있습니다.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합시다.

▪ 헌금, 찬양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

1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

 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

2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 할자가 없도다

 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

3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맘이 두려워서 떨 때도

 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

4 이 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

 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

후렴

 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

 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

▪ 마침 기도

   주님의 기도(서로를 축복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.)


